
<보도내용>

□ 2026.8.28. 문화일보는 「세수 믿고 빚늘리는 정부 … 이자만 국방예산 육박 
전망」 기사에서,

 ㅇ “금리 인상기가 본격화하면서 국채이자 비용만 1년 국방예산에 이를 수 
있다는 전망도 나온다”고 보도했습니다.

<기획예산처 입장>

□ ‘2025~2029 국가재정운용계획’ 상 이자지출 규모는 30조원에서 40조원 
중반 수준으로, 국방예산(’26년 본예산 기준 65.9조원)에 육박한다는 보도
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. 

 ㅇ 또한,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이자지출 비율은 1%대로 
주요국 대비 높지 않고, ’22년에서 ’27년까지의 증가폭 전망*도 낮아서 
충분한 감당 능력이 있는 상황입니다.

    * (OECD Economic Outlook) 한국(0.39%p), 프랑스(0.76%p), 일본(0.91%p), 미국(1.28%p) 등

□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지출증가율 관리, GDP 성장 등을 통해 중기적 시계로 
재정수지 및 국가채무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. 

우리나라의 GDP 대비 이자지출 비율은 주요국 
대비 양호하며, 이자지출이 국방예산에 

육박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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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설명자료



 ㅇ 우리나라 부채수준은 주요 선진국 대비 절반 수준*으로, IMF 등 국제기구**도 
한국의 재정여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으며, 

    * 선진국 그룹별 일반정부 부채(D2) 수준('26전망, GDP%, IMF 기준): 

[한국]54.4 vs [IMF 선진국]108.2 [유로]87.8 [G7]123.7 [G20]118.9

   ** (IMF 연례협의, ’25.11) “중앙정부 부채가 지속가능하며 상당한 재정여력이 있다”

  ㅇ 정부의 적극적 재정운용에 대한 필요성*도 인정하고 있습니다.

    * (OECD, ‘26.7) “통화 완화와 확장적 재정정책이 민간소비를 진작시켰다”, “GDP의 약 1%에 해당하는 

두 차례 추경이 2년간의 부진했던 소비에 이어 25년 3분기부터 가계 지출을 끌어올렸다”

      (IMF, ‘26.5) “26년 예산안의 재정기조는 적절하며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”

□ 정부는 구조적 전환기에서 담대한 재정투자로 경제-재정 선순환을 구현하여, 
GDP 대비 관리재정수지, 국가채무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,

 ㅇ 조만간 발표될 ’27년 예산안에서는 ’26년 대비 ’27년 관리재정수지, 국가
채무비율이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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